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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3. 5. 29.(월) 11:00 이후(5. 30.(화) 조간) / 배포 : 2023. 5. 26.(금) 

‘전세사기 피해자 서울보증(SGI) 대환대출’조기 출시
- 5월 31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순차 출시··· SGI 보증수수료도 대폭 인하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5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ㅇ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1.2~2.1%)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ㅇ 그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 국토교통부와 SGI는 7월 출시 예정이던 SGI 보증서 대환 상품을 앞당겨 

출시하는 한편, 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로 낮춰 

피해자들의 부담을 대폭 덜어 줄 계획이다. 

 ㅇ SGI 보증서 대환대출은 5월 31일부터 우리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6월 

이후 순차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SGI 보증서가 한국주택금융공사

(HF)와 달라 대환 상품 출시에 시간이 걸렸지만,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기 출시하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라면서, “보증수수료도 

대폭 인하한 만큼 피해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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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연소득 § 7천만원 이하(맞벌이·외벌이 무관)

보증금 /

면적 상한
§ 3억원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100㎡)

대출한도 § 2억 4천만원(보증금의 80% 이내)

금  리

 

보증금
연소득

1.4억원 이하 1.7억원 이하 1.7억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연 1.2% 연 1.3% 연 1.5%

6천만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8%

7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1%

대출

보증

§ HF 보증서(4.24. 우리 / 5.15. 국민·신한 / 5.19 하나 / 5.26. 농협)

§ SGI 보증서(5.31. 우리 / 국민·신한·하나·농협은 시스템 구축 후 출시 예정)

피해 

임차인

요건

➊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➋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➌ 임차권 등기 설정

  (단, 임대인 사망 & 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신청만으로 갈음)

➍ 기존 주택에 실거주

※ ➊~➍ 요건을 동시 만족해야 하며, 피해사실 입증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확인서 필요


